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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세 톤당 2400엔 확정
가솔린 x 경유 x 제트연료는 미적용 xxx 세수는 지구온난화대책 활용

일본 환경성이 2005년 10월25일 환경세의 최종안을 공표했다. 

환경성은 석탄이나 석유 등에 포함되는 탄소 톤당 2400엔의 환경세를 과세키로 결정했으며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수는 연간 2700억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는 전액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활용하고 

가계나 기업, 관공서의 온난화 방지대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솔린･경유･제트연료는 유가상승, 기존 세금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노력한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경감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세대상은 석탄이나 중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로 석탄은 kg당 1.58엔, 중유는 리터당 1.80엔, 도시가스는 입

방미터당 1.38엔이다. 과세액은 산업부문 1600억엔, 산업 이외부문 1000억엔, 그리고 가계부담은 세대당 연간 

2100엔 정도로 추산된다. 

과세안에는 유가상승 영향이 반영되며 국제경쟁력 유지와 에너지 절감 노력도 반영한다. 

에너지 절감 노력을 진행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은 10% 추가 경감키로 결정했으며, 철강 제조용의 석탄, 코

크스는 면세되고 등유는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환경성은 공표된 환경세 부과방안이 필요한 대응책 확보를 위한 최소한에 불과해 특별회계나 특정재

원을 개혁할 때 그 재원을 온난화 대책에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계와도 충분히 협의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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